
팬들과 소통에 앞장서는 골프볼 브랜드 ‘세인트나인’

세인트나인대회장에서 콘텐츠 촬영을 하고 있는 심짱(맨 오른쪽)과 심짱 크루. 사진제공 ｜ 세인트나인

국산 볼 브랜드 세인트나인이 오프라
인과 온라인,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활용
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에
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최근 골프볼 업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제품 및 브랜드 홍보에 많은 관심
과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세인트나인
은 ‘골프=멘탈’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진행하던 기존의 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과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올 해 초 소
셜미디어 채널을 새롭게 개설했다.

통상적인 광고, 마케팅 활동을 벗어나
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젊고
새로운방법으로세인트나인만의골프 문
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뀫스토리텔링이 있는 KLPGA 넥센 세인트나인마스터즈
올해 7회를 맞이한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는 부산 경남 지역의 최대 골프
축제로자리매김하며소비자들이세인트
나인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장
이 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세인트나인의 9가
지 멘탈메이트(평정심, 자신감, 집중, 여
유, 인내심, 즐거움, 승부욕, 긍정, 믿음)
를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호평
을 받았다. 갤러리들이 대회장에 숨어 있
는 멘탈메이트 캐릭터를 찾아보고, 어린
이 팬들이 보드에 자신만의 색깔로 멘탈
메이트를 꾸며보게 하는 등 다양한 이벤
트로 소비자에게 다가갔다.

뀫SNS 채널 개설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
세인트나인은 올해 자체 SNS 채널을

개설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골프에서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N행시 카툰’과 고객 참여
신춘문예 이벤트에는 골프 팬들의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여름
휴가, 명절 등 시즌 이슈를 반영한 콘텐
츠로 고객과 공감하고, 개정된 골프룰
등 다양한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보
다 알기 쉽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골프
멘탈에 도움이 되는 명언을 제시하는 ‘골

프 명언’ 섹션으로 세인트나인이 강조하
는 ‘골프=멘탈’ 콘셉트를친근하게전달
했다. 다양한 콘텐츠와 쌍방향 소통 이벤
트 진행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뀫크리에이터 심짱·골프 여신 홍재경·마인드골프 총출동
세인트나인은 주요 마케팅 타깃 층에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
용해 브랜드 친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골프유튜버스타 심짱은 36∼55세
아마추어 남자 골퍼를 타깃으로 대회 프

로암 체험기와 골프공 사용 후기 등 대
회 콘텐츠뿐만 아니라 라운드 관련 내용
까지 전하며 폭넓게 골프 팬들과 소통하
고 있다. 심짱의 라운드 관련 콘텐츠는
건당 평균 약 1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26∼45세 여성 골퍼 및 젊은 골프 팬
들을 위해서는 골프 전문 홍재경 아나운
서와 파워블로거이자 골프 칼럼니스트
인 마인드골프가 나서서 솔직한 리뷰와
이야기로 골프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SNS·유튜버와놀다보면 ‘골프=멘탈’쏙쏙
<세인트나인 브랜드 철학>

KLPGA 대회 스토리텔링 부여
골프명언 등 SNS 콘텐츠 인기
인플루언서 활용해 친밀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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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인 KBO리그
와 K리그가 2019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역
전 우승을 달성하는 기적을 써냈다.

KBO리그의 두산 베어스는 10월 1일 N
C 다이노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6-5로 승
리하며 2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을 달성했
다. 두산과 SK의 최종 성적은 88승 1무 55

패로 동률을 기록했지만 두산이 상대전적
에서 9승 7패를 거둬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K리그1 전북은 지난 1일 강원과의 최종
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리그 3연패를 달
성했다. 전반 39분 손준호의 헤더 골로 앞
선 전북은 경기 내내 철벽 수비를 보여주

며 리드를 지켜냈다. 경기 종료 후 전북은
전광판을 통해 울산의 경기를 지켜봤다. 종
료 휘슬이 울리자 전주성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올 시즌 전북(22승 13무 3패)과 울산
(23승 10무 5패)은 같은 승점 79점을 기록
했다. 하지만 다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전
북(72득점)이 울산(71득점)을 누르고 단 한
골차이로극적인역전우승을달성했다.역
대 최다우승(7회)타이, 역대 세 번째 리그
3연패의 대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KBO리그 최종전 역전 우승과 동률 우승
은 최초의 기록이다. 최종전에서 우승팀이
가려진경우는2회(2004현대, 2017 KIA)있
었지만, 모두 1위팀이 자리를 지켜냈다.

K리그 최종전 역전 우승은 2013년 포
항, 2016년 FC서울 등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승점 동률 우승은 2008년 수원삼성
에 이어 단일리그 체제 역대 두 번째 기록
이다. 유형준 명예기자(경동대 스포츠마케팅학과)

lowbylow44@naver.com

막판뒤집기·동률…두산·전북의 ‘닮은꼴우승’
<KBO리그> <K리그1>

어느덧 리그 중반에 이
른 요즘, 이탈리아 세리에
A 칼리아리의 행보가 예
사롭지 않다. 챔스 진출권
을 다투는 순위까지 올라
섰다.

칼리아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등권
과 바로 위를 웃돌던 중소클럽이다. 마지막
으로 상위권에 안착했을 때가 6위를 기록
한 92/93시즌이었다. 선수단 전체의 시장
가치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약 1억7200
만 유로. 이는 1억8000만 유로인 네이마르
한 명보다 낮은 가치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칼
리아리가 어떻게 많은 돈을 보유한 클럽들
을 제치고 상위권을 달리고 있을까. 답은
임대 선수들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칼리아
리는 부족한 재정 상태를 임대 영입을 통해
극복했다. 이는 세리에 하위권 팀들이 자주
쓰는 스쿼드 운영방식이다.

이 임대 전략이 대박을 쳤다. 임대로 팀
에 들어온 선수들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 유벤투
스에서 재임대를 통해 온 로렌조 펠레그리
니와 피오렌티나에서 온 지오반니 시메오
네가 그러하다. 칼리아리를 상위권으로 이
끌고 있는 ‘에이스’ 라자 나잉골란도 임대
영입을 통해 온 선수다.

임대로 영입한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
어 칼리아리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시
즌 강등권 팀과 승점 3점차로 간신히 잔류
에 성공했던 칼리아리지만 올 시즌에는 전
통의 강호 라치오, AS 로마와 UEFA 챔피
언스리그 출전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이
다. 칼리아리의 돌풍은 시즌 끝까지 계속
될 수 있을까. 세리에A 팬들에게는 올 시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황준석 명예기자(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 전공)

dillan97@naver.com

만년 하위팀서 챔스 티켓 경쟁
세리에A ‘칼리아리 돌풍’ 후끈

라자 나잉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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